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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랑스에서 올해 주요 7개국(G7)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다. 이재명 대통령도 초청

을 받아 참석하고 있다. 한국은 2020년 이후 꾸준히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았

다. G7 초청이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보여준다는 말이 진부할 만큼 글로벌 무대에

서 우리의 위상은 높고 견고하다. 높아진 위상에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우리는 이

런 위상에 걸맞은 적극적이면서도 치밀한 글로벌·지역 외교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

하는 의문도 든다. 

 

한국의 지역외교전략과 비전은 탈냉전 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. 냉전 시기 한국은 

강대국이 만든 냉전질서 속에 옴짝달싹하기 어려웠다. 개발도상국인 한국의 국가 

역량은 한반도 문제 관리를 위한 외교도 벅찼고 적극적 지역 정책, 비전은 먼 이야

기였다. 냉전이 끝나면서 비로소 우리 외교를 구속했던 냉전질서도 느슨해졌고, 이

어진 경제성장과 민주화로 우리 외교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도 늘어났다. 한반도

와 주변 4강을 넘어 더 넓은 지역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. 

 

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는 이런 배경에서 등장했다. 체제전환을 시작한 공산권 국

가들과 적극적인 관계 수립을 통해 한반도 문제 관리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넘어 

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려는 의도가 이 정책에 드러났다.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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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두로 삼았다. 너무 빠른 확장이란 비판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후반의 빠른 경

제성장과 민주화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글로벌 차원으로 눈을 돌린 외교 이

니셔티브다. 

 

1990년대 말 경제위기 속에 탄생한 김대중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으로 

했다. 함께 위기를 맞은 동남아 국가들과 연대를 통한 위기극복을 지역정책의 근

간으로 삼았다. 아세안+3 등 동아시아 지역협력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은 이런 

지역외교 전략의 결과였다.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가 만든 남북 화해의 분위

기를 계승하면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동북아로 투영한 동북아 균형자론에 기반

한 동북아중심국가 전략을 추진했다. 

 

이어진 이명박 정부는 신아시아 이니셔티브를 주창했다. 아시아 전반으로 외교적 

초점을 확대하면서 한국의 구체적인 경제이익 실현을 앞세운 중상주의적 지역외

교 전략이었다. 박근혜 정부는 다시 동북아로 회귀해 동북아평화협력구상, 그리고 

후반에는 이를 북방으로 연장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지역외교 전략으로 삼았

다. 

 

격화되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문제에 천착하면서

도 아세안, 인도를 포함한 신남방정책과 북쪽으로 눈을 돌린 신북방정책을 펼쳤다. 

주변 4강 외교를 벗어나 외교적 다변화라는 화두를 실천했고, 큰 성과를 거두었다. 

그 뒤를 이은 윤석열 정부는 인도태평양 정책을 앞세웠다. 

 

이재명 정부는 강대국 경쟁에 강대국 일방주의, 글로벌 및 지역질서의 혼란이라는 

복합적 위기를 항해하고 있다.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한국의 위상, 그 어느 때보

다 혼란한 한국을 둘러싼 국제정세 지형은 향후 글로벌 질서, 지역의 미래와 질서

를 어떻게 형성해갈지에 대한 한국의 구체적 비전과 전략을 그 어느 때보다 필요

로 한다. 이런 시대적 요구에 답할 수 있는 이재명 정부의 지역외교전략이 긴요하

다는 것은 필자의 생각만은 아닐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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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본 글은 파이낸셜뉴스에 기고한 글이며,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. 


